
이런 두통 봤어요?

(군집 두통)

25세의 젊은 청년이 자신은 두통으로 벌써 일 년이 넘게 고생하고 있다면서 찾아왔다. 얼

굴은 하얀 편이었으나 왼쪽 눈자위가 몹시 붉고 동안 신경(제3뇌신경)이 마비된 것처럼 눈

꺼풀이 약간은 처진 인상이었다. 

그는 모든 병원, 약국, 한의원을 다 다니면서 뇌 단층 촬영을 비롯하여 별의 별 검사, 약, 

주사, 심지어는 침까지 수차례 맞아 봤지만 “나의 두통은 아무도 고치지 못 한다”며 아예 

포기하듯 이야기했다. “어떤 병원에서는 나를 꾀병 환자 취급했다”며 분한 마음도 감추지 

않았다. 

개인력(個人歷)을 청취하는 동안에는 그가 매우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. 그러

나 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원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젊은

이들처럼 이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니며, 하다못해 자신이 기거하는 기숙사에서 신간 

비디오 한 편 변변히 보는 습성이 없는 그야말로 ‘드라이한’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. 

그는 별의 별 병원을 다 다녀 봤다며, “심지어 어느 병원에서는 약 써 보다 안 되니까 ‘애

인은 있느냐’, ‘저축은 얼마나 하느냐’, ‘돈 벌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’라고 묻더라”며 “그런 

것이 도대체 내 두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?”하며 불만스럽게 내뱉었다. 

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그런 질문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. 

그는 군집 두통(群集頭痛)환자 중 잘 낫지 않는 약 10%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, 그의 

편협하고 증상에 집착하며 외계에 무관심한 태도가 증상을 더욱 심한 악순환의 고리에 얽어

매고 있다는 것을 추측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 

필자는 “당신의 두통은 잘 안 낫는 병이오. 일 년 이상 꾸준히 병원에 다니지 않으면 안 

되겠소”라고 말했다.



예의 그 환자는 초진 면담이 끝난 후 석 달도 더 넘어서 다시 찾아왔다. 밑져야 본전이고 

더 가볼 곳도 없다는 심정으로 지친 얼굴을 하며 나타난 것이었다. 다른 곳에서 모두 “별 

것 아니다”라고 홀대받는 것이 서러운 나머지 골치 아픈 병이라고 인정해 주는 곳을 찾은 

듯한 인상이었다. 

그는 그 후로 기숙사에만 처박혀 있지 말 것, 취미 생활을 할 것, 애인을 구할 것, 힘들어

도 약을 꼭 먹을 것, 회사의 볼링 동호회에 꼭 가입할 것 등의 잡다한 요구 사항을 힘들게 

이행해 가며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 2 년간을 다녔다. 지금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심하게 두

통이 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병원을 찾곤 한다.


